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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자 동반자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북한은 한국의 주적(主敵)인가, 통일 동반자인가? 타도의 대상인가, 피를 나눈 형제인가? 뿔난 
빨간 도깨비인가, 환호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파트너인가? 북한의 본질은 무엇이며 남북한 통일
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치 않기에 말만 무성한 백가쟁명인 것 같다.
 주적이며 동반자인 것 같고 타도정권이면서도 한민족임에는 틀림없고 뿔난 도깨비이면서도 
서로 필요한 파트너인 것 같다. 
 어쨌든 불가피하지만 한국은, 한국기업은, 한국국민은 북한·미사일쇼크 속에서 미래를 일구
어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더 무겁다. 남북한 문제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의 시비꺼리
이며 남·남대결의 시비꺼리인 것도 지긋지긋하다. 한 때 북한을 공포의 대상으로 이용했던 군사
정권이 있었던 만큼 또한 몇 십 년 동안 끊임없이 북한 지도자를 못 만나서  안달인 역대의 정치
지도자를 바라봐야 했던 한국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할 정도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의 저자 북한 탈북자 최진이 시인은 1959년 평양에서 태어나 김형직 
사범대학 작가반을 졸업했다. 1999년 11월 드디어 한국행에 성공했다.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에
서 여성학을 공부했다. 그녀의 ‘반쪽들을 모두 체험하고 찾은 균형’은 남북을 대하는데 어떤 논
설보다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서 소개하고 싶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해방 전에 전도사를 하신 분을 만난 적 있다. 그분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
을 듣고는 아주 경악하였다. 1896년 대동강에 침입했던 미국의 첫 무장 상선 제너럴셔먼호는 선
교를 목적으로 한 배이며, 배가 불에 타자 그 속에 있던 미국 선교사는 성경책을 밖으로 집어던
지고 자신은 불붙는 기선 속에서 순교하였다는 것이다. 제너럴셔먼호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첫 
침략선이며 그래서 김일성의 증조부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물 위에서 불살라버렸다는 것이 그 
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정설이었다. (중략)
 한국에 와서 그 말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그는 대뜸 제너럴셔먼호가 침략선이라는 북한의 입
장에 동감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도사의 말도 틀리진 않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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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내가 보기에 그는 필요 이상의 반미 감정을 지닌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서 나는 비로소 제너럴셔먼호의 대동강 침입을(그 때 배에서 순
직한 미국 선교사는 목사직이 파계된 영국인이었다.) 그 전도사의 말대로 선교 위주로 보는 것
도 북한 정부의 말대로 침략선 위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 둘을 병행해 나란
히 바라볼 때, 시선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한국에 와서 배운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
나다.(중략) 또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북한에서의 민족 정체성 문제이다. ‘주체의 조국’이라 
일컫는 북한에서 외국의 것을 극심하게 선망하는 사대주의자로 내가 살았다면 말이 될까. 하지
만 그랬다. 나는 북한에서 민족적인 것은 촌놈 냄새와 동의어로 여겼고, 이 말을 원수지고 살았
다.(중략)
 한국사회에 몸을 담고 어느 정도 시간을 흘러 보낸 뒤에야 나의 사대주의 열기가 북한의 산하
와 공기는 물론 이름 없는 초목과 조약돌마저 자기 이름으로 둔갑시켜놓은 김일성 김정일의 독
재에 대한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김일성 김정일과 북한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균형적 사고’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반대로, 한반도의 반
쪽인 북한을 체험하지 못한 남한 사람들 역시 내가 그러했듯 사고의 불균형성을 지닐 수 있는 가
능성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가 있다.(중략)
 북한의 선전물은 하도 허위 투성이라 못 믿겠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들은 북한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북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며 덮어놓고 외면하는 이중적 사고도 문제다. 시골에서 전업
주부로 있던 탈북자에게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와 같은 거대담론을 질문하는 현상도 정말 북한
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오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3일
(금)

5월 7일
(화)

5월 8일
(수)

5월 9일
(목)

미 달 러 (USD) 1378.50 1365.20 1357.80 1364.40

일 본 엔 (JPY) 899.92 885.83 877.44 877.12

영 국 파 운 드 (GBP) 1728.71 1714.49 1697.59 1704.95

캐 나 다 달 러 (CAD) 1008.52 998.65 988.71 994.10

홍 콩 달 러 (HKD) 176.39 174.62 173.61 174.55

중 국 원 (CNH) 190.31 189.55 188.13 188.74

유 로 화 (EUR) 1479.06 1469.84 1459.70 1466.53

호 주 달 러 (AUD) 905.95 903.97 894.79 897.64

싱 가 폴 달 러 (SGD) 1018.02 1010.14 1002.18 1006.4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9.94 288.08 286.58 287.70


